
해양환경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해양 geoframework(지질형태구조) 기반 

연안지형 진화 연구
 Research on geomorphologic Coastal Evolution 

under Geoframework for Preparing Adaptation to 
Marine Environmental Changes

2015.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해양환경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해양

geoframework(지질형태구조) 기반 연안지형 진화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2월

총괄연구책임자 : 이희일 대외협력담당

참 여 연 구 원 : 이희준 지질·지구물리연구본부

유해수 지질·지구물리연구본부

최종국 해양위성연구센터

박건태 해양관측·운영본부

이동권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

이윤경 해양위성연구센터

정희석 지질·지구물리연구본부

황득재 해양위성연구센터

도세은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

황하기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

이호윤 지질·지구물리연구본부



- iii -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PE99276
해당단계

연구기간

2014.01.01.~
2014.12.31

단계구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기관역량강화사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해양환경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해양
geoframework(지질형태구조) 기반 연안지형 진화

연구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이희일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 10명

내부: 1명

외부: 9명

해당단계

연구비

정부 : 161,000천원

기업 : 0천원

계 : 161,000천원

총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 13명

내부: 7명

외부: 9명

총연구비

정부 : 515,000천원

기업 : 0천원

계 : 515,000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요약 보고서면수

동해와 서해 중부 연안의 해저지층 및 해빈환경을 분석하였다. 동해와 서해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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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해양환경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해양 geoframework(지질형태구조) 기반 연안지형

진화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최종목표

○ 한반도 주변 연안 해저환경의 퇴적기작 및 퇴적환경 시스템 기초특성과

시·공간적 변동성 규명을 통한 지질형태구조 모델 제시

2. 연구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 한반도 주변 연안해역에서 동서남해의 연안과 해빈환경은 매우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우선 동해 중부 연안과 서해 중부 연안은 매우 다른 해양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해 중부와 서해 중부 해빈에서 연안 환경은 퇴적기작 및

퇴적환경 변화, 기후와 해수면변화, 해수순환 및 생태계 변화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퇴적작용, 해양 퇴적환경 변화가 중시된다.

- 동해 중부 연안환경은 연안에서 대륙붕, 대륙사면으로 가면서 급격한 경사를

보이는 동해분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해양환경의 특성을 갖고 있다.

- 한편 서해 중부 연안환경의 경우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아주 높고 완만한 경사를

가진 넓은 조간대와 대륙붕을 갖고 있어, 또 다른 세계적인 조간대를 대표하며,

동해와 또 다른 해저지형 구조와 함께 변화의 시그널을 담고 있다.

- 따라서 이런 극명한 두 연안 해역의 특성을 시·공간적 지질형태구조 변동성

규명에 적용하므로서 연안 해저지형의 침퇴적을 비교할 수 있으며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동해 중부와 서해 중부의 연안환경 지질형태구조 특성과 시·공간적 퇴적환경

변동성은 두 극명한 해양환경의 특성 및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 현재까지 동해중부와 서해중부 연안을 비교 분석하여, 극명한 두 해양퇴적환경

시스템을 통합적인 연구 수행이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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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등은 새로운 탐사 장비와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약 십년 전부터 장기 프로젝트로 연안퇴적환경 시스템을 통합적인

관점의 지질형태구조 특성과 시·공간적 퇴적환경 변동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결과를 활용하여 연안침식, 물질순환 및 생태계,

등 각국의 다양한 해양환경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 동해 중부와 서해 중부의 연안환경은 골재 및 가스하이드레이크 등 해양자원이

있으며, 향후 에너지 자원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동해 중부와 서해 중부

연안의 지질형태구조 기초 특성에 대한 이해는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생산에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및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과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필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 동해 중부와 서해 중부 의 연안특성과 이의 시·공간적 변동성은 장기적인 연안

모래퇴적물의 공급, 이동 및 퇴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국가적

현안 문제인 연안 침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연안침식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연안침식을 막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경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 사회문화적 측면

- 동해와 서해의 극명한 연안 지질환경을 선택하여 연안 지질형태구조 특성과

시·공간적 변동성 연구를 통해 해양환경 생태계, 물질순환, 해수순환 등을

이해하며, 향후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국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해양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다.

- 연안 환경은 국민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을 즐기는 공간이며, 많은 양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동해 중부 및 서해 중부 연안

지질형태구조 특성과 시·공간적 변동성 연구를 통해 이 두 연안환경의 변화 양상

규명 및 예측, 그리고 보존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Ⅲ.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연안 해역 및 지질형태구조 조사 및 분석

- 연안 해저 지층 자료 획득 및 종합

○ 해빈 지형 및 퇴적역학 자료 분석

○ 해빈 및 해저 표층 퇴적물 특성 변동 조사

- 해빈지형 변화 종합 및 서해 해빈지형

- 해빈 표층퇴적물 분포도 파악

- 위성자료와 무인기활용 서해안선 변화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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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형태구조 초기모델

- 동해와 서해 지질형태구조 초기모델 수립

Ⅳ. 연구개발 결과

○ 서해 중부 연안의 해저지층 및 해빈환경 분석

○ 동해와 서해 연안 지질형태구조 초기모델 제시를 위해서는 퇴적역학, 퇴적학,

지구물리 등 다양한 방법의 종합화

○ 연구 성과의 (준)정량화 추구

- 연구 최종 성과물인 지질형태구조 초기모델 제시

- 연구결과 논문 발표

○ 동해중부 및 서해중부 연안해양환경 변화 예측,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수립, 해양환경 충격 평가, 해양기인 자연재해 저감 방안 등과 같은

국가적 해양환경관련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결과 및 성과의 즉각적

활용을 위한 체제 구축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기술적 측면

- 동해 중부 및 서해 중부 연안퇴적환경에서의 퇴적물 공급, 이동 그리고

재퇴적, 해저 지형, 퇴적구조의 특성과 변동성에 관한 유기·통합적 이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해 중부와 서해 중부 연안 해저 지형의 지질학적 기원 파악

두 해역의 연안 지질구조 안정성 진단 기술 확보

정확한 연안지질구조 자료 제공을 통한 연안재해 예보 개발기술에 활용

연안침식 연구에 활용

해저자원 조사 및 개발 기술 향상 및 극대화

등의 다양한 융복합적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 높은 시간해상도 및 공간해상도의 다중밴드 광학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연안에

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간 변화로부터 홍수, 태풍과 같은 계절적 요인 및 인

위적인 건설에 의한 단기적 변화를 구분을 통한 영상자료기반의 연안환경변화

를 분석 기법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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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산업적 측면

- 한반도 주변해역은 다양한 해양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자원 관련

연구 분야에서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석유, 천연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자원 탐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생

산 활동이 수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동해와 서해 연안의 지질형태구조

특성에 대한 이해는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생산에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동시

에, 이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및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과 저감 방안을 수립하

는 필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연안 지질형태구조 특성과 이의 시·공간적 변동성은 장기적인 연안 모래퇴적

물의 공급, 이동 및 퇴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국가적 현안

문제인 연안 침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연안침식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연안침식을 막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경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연안 지질형태구조 특성과 시·공간적 변동성 연구를 통한 해양환경 특성 및

변화양상의 이해는 향후 연안퇴적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물질순환, 해수 순

환, 해양기인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저감하는 연구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자

료로 활용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의 중장기 경제 및 사회 정책 결정을 통한

국가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국내 해양의 해저지질 조사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해양지질학적 이해는 국내

해저자원 뿐만 아니라 해외 해저자원 개발 시 신속한 투자결정과 조사비용 축

소 등의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 토목에 필요한 해저 모래자원 분포에 대한 보다 정량적 자료 축적이 가능하여

무분별한 자원 채취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에 들어가는 막대한 채취 및 환

경보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해저통신전력 및 해저케이블 설치 등의 해저에 국가기간시설 설치 시 해저지

반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비용 절

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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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해양환경은 지금 기후변화와 함께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해역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해역으로서 수온상승의 속도가 전세계

수온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태풍이나 겨울폭풍의 빈도수와 강도는

더욱더 커지고 있고 이와 함께 해양환경, 특히 연안환경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하여

연안의 지형 등이 변하고 있다.

지구표면의 약 70%가 바다이며, 해양은 대기와 함께 기후변화 조절기능,

수산물이나 운항의 공간 등 인류의 삶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그리고

해안선으로부터 약 60㎞ 이내인 연안에 전세계 인구의 약 40% 거주하고 있다. 또한

연안은 휴양 인구와 산업시설 등이 가장 밀접하게 분포한다.

인류는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와 함께 해양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연안지형 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와 변화 모니터링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 자료를 근거로 연안과 근해안의 해양 geoframework (지질형태구조)을

복원하여 그 base frame을 구축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변하는 해양환경에, 특히 연안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한반도에서 서로 극명하게 다른 해양지질 특성을 갖고 있는 동해연안과

서해연안 (해빈과 인접 해저지형 등) 중 주요 해역을 선정하여, 퇴적기작과

퇴적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연속적이면서 통합적인 해양 geoframework

(지질형태구조)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안에 있어서 해양 geoframework (지질형태구조)는 해양지질 뿐만 아니라

해양물리와 공학, 해양생물, 해양화학 등에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양 geoframework (지질형태구조) 구축을 위한

연안지형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동해 연안환경은 연안에서 대륙붕, 대륙사면으로 가면서 급격한 경사를

보이는 동해분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해양환경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기후와 기후 및 해양환경이 변하는 동안 다양한 고퇴적환경이 형성되어 왔고 그

고퇴적환경 속에는 과거의 기후변화 기록을 지니고 있다.

한편 한반도 서해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아주 높고 완만한 경사를 가진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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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대와 대륙붕을 갖고 있으며, 황해 전체가 대륙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조간대를 갖고 있으며, 동해와 또 다른 해저지형 구조와

함께 변화의 시그널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도 이런 극명한 두 연안 해역의 특성을 시·공간적

해양 geoframework (지질형태구조) 변동성 규명에 적용하므로서, 연안 해빈과

해저지형의 변화, 즉 퇴적과 침식환경을 비교를 통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환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동해와 서해 연안환경에 있어서 해양 geoframework (지질형태구조) 특성과

시·공간적 퇴적환경 변동성은 두 극명한 해양환경의 특성 및 변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동해와 서해 연안을 비교 분석하여, 극명한 두 해양퇴적환경

시스템을 통합적인 연구 수행이 미비하였다.

미국, 캐나다와 유럽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등은 새로운 탐사 장비와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이미 2,000년대 (약 십년 전)부터 장기프로젝트로

연안퇴적환경 시스템을 통합적인 관점의 보는 해양 geoframework (지질형태구조)

특성과 시·공간적 퇴적환경 변동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료와 결과를 활용하여 연안침식, 물질순환 및 생태계, 등 다양한 해양환경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연안 해저환경의 퇴적기작 및 퇴적환경

시스템 기초특성과 시·공간적 변동성 규명을 통한 지질형태구조 모델을

제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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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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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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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유럽 국가(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COSTA (Continental Slope Instability) 프로젝트를 통해 대서양 동부와 지중해

의 퇴적환경 시스템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퇴적물 이동, 퇴적층 형성, 해저사면

사태에 대한 연구와 해양환경에 따른 퇴적환경 시스템의 변동성 연구를 수행하

여 많은 연구결과를 유명 SCI 저널의 특별호(Marine geology 등)에 발표하였

다. 장기간 동안 획득된 양질의 연구 결과들은 북해 지역의 석유 및 가스 생산

으로 인한 해저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이로 인한 해양환경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 미국은 미국지질조사소 (USGS)와 VIMS (Virginia Institute of Marine

Science)을 주축으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STRATAFORM 대형 연구 프로

그램을 수행하여 미국 서부와 동부 퇴적환경의 연속적으로 퇴적물 이동 및 퇴

적층 형성 과정과 퇴적층서 형성 예측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

질형태구조 개념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고, 약 10여 년 전부터 미국 동부 연안에

서 해안 침식 등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3) 미국의 STRATAFORM 연구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유럽 국가들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의 연구비를 받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EUROSTRATAFORM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해역의 연속적인 퇴적물 이

동 및 퇴적층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기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연안역 관리, 해저사면 붕괴 기인 해일 등에 대한 해양환경 관련 현안 문

제를 해결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4) 미국 NSF에서는 이전 STRATAFORM project의 연장선으로서 The

NSF-MARGINS Source-to-Sink (S2S) program을 주간하여 해양퇴적학적 연

구를 통하여 퇴적물의 기원과 퇴적 예측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

다. 이에 육상에서 대륙붕에 이르는 이동양상 및 상호기작을 규명하고 이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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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해양현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융복합적 연구로 연

결시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5) USGS(미국 지질조사소)에서는 STRATAFORM 프로젝트 이외에 다양한 연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양 퇴적학 및 지질학적 연구를 주요 세부과제로 진행해

오고 있다. 우선 연안침식과 관련하여 여러 지역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안지질과

지질형태구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고, 해양 생태계 변화와 환경위해도

연구 (Northern Gulf of Mexico (NGOM) Ecosystem Change and Hazard

Susceptibility)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해양 지질학적 연구를 기본 세부연구 항

목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해양연구 분야에 있어서 지질학적 조

사를 포함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6) 해외 해양선진국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지질형태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현재에는 방대한 연구결과 자료를 토대로 현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현상과 접목시킨 원인규명 및 예측 등의 융복합적 연구로 발전시켜 지속적

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1) 국내의 경우, 1995 ∼ 1997년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한 ‘동해대수심’ 연구

사업으로 울릉분지평원과 한국대지에서 부분적으로 퇴적작용 및 퇴적환경변화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후,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해양지질학적 관점에서 해

양 퇴적환경 시스템의 시·공간적 연계성 및 변동성 연구는 미비하다.

(2) 2000년 이후, 가스하이드레이트,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어 왔는데 연안 지질형태구조 특성과 이에 대한 시·공간적 변동성 규명에 관

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기의 다른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우 연안재해, 기후변화 등과 관련하여 해양지질학적 관

점을 포함한 융복합적 연구가 진행이 필요하다.

(4) 연안침식과 연안재해 연구에 있어서 외국 선진국의 경우 공학적 접근에 앞서

해양지질학적 이해를 최우선시 하고 이를 공학에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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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해양지질학적 요소를 포함한 연안재해 연구

는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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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빈은 육상의 강이나 하천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되는 퇴적물 또는 해안 침식에

의해서 생긴 퇴적물이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해안으로 이동하여 퇴적되기도 하고,

해수면 하강시 쌓였던 잔류퇴적물들이 파랑과 조류에 의해서 연안으로 이동되어

쌓이기도 한다. 해빈의 퇴적물 중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곳을 사빈(모래 해빈, sand

beach), 자갈이 주를 이루는 곳을 역빈(gravel beach), 그리고 니질 퇴적물로 이루어진

곳을 이빈(muddy beach)라고 구분한다(Fig. 3-1-1).

퇴적물 입도 크기로 구별되는 해빈의 형태와 크기는 파도, 조석, 퇴적물 구성성분과

분포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한다. 해빈의 지형은 그 지형의 기반이 되는 형태와

대륙붕, 대륙사면으로 연결되는 연근해의 지형구조를 바탕으로 퇴적물의 특성, 파랑과

파고의 형태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해빈의 상부경계는 사구가 있는 곳까지 폭풍이나 태풍이 미친 최고 해수면까지로

본다. 해빈의 하부경계는 조하대 아래로 그 경계를 정하기 어려우나 파도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범위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지점을 대략 파장의 삼분의 1 정도의

수심이나 파고의 10배 정도 되는 수심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해의 해안의 형태가 다르므로 그 해빈의 특성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동해는 급격한 경사를 이루는 대륙붕과 대륙사면을 인접하고

퇴적물도 사질퇴적물이 대부분이다. 동해는 서해에 비하여 큰 강 등이 거의 없고

하천들도 유로가 짧고 대륙붕과 대륙사면의 경사가 급하며 굵은 모래퇴적물이 연안을

따라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서해는 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하며 조간대가 넓게

펼쳐져 있는 해안으로 해빈 특성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해수면 하강과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잔류모래퇴적물이 서해에 넓게 분포하고 한편 서해는 해수면 하강시에 강과

하천으로 공급된 퇴적물들이 해수면 상승시 잔류 모래퇴적물로 존재하지만 지금의

해안선까지 그 모래퇴적물이 충분하게 공급되기보다는 세립퇴적물 등이 많이 해빈에

퇴적되고 그 일부 모래퇴적물이 작은 규모의 해빈으로 발달되어 있다. 남해는

리아스식 해안에서 중간 중간에 포켓형 해빈이 발달하고 역빈도 발달한 곳도 있다.



- 11 -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난 3년 동안 동해와 서해 해빈 중 자연적으로 잘 보존되고

해빈이 잘 발달 곳을 선정하였다. 동해는 1차년도 동해중부 속초에 양양까지 물치,

정암, 낙산, 오산, 동호해빈을 선정하여 조사한 후 다시 2차년도는 낙산, 오산과

동호해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서해는 2차년도부터 포함하여 동해와 비교연구로

선정되었고 서해 중 서해 중부 안면도의 해빈 중 두여, 안면, 기지포 및 삼봉 해빈을

선정하여 3차년도까지 연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연구지역으로 동해 중부 해빈과 서해 중부 안면도 해빈으로 선정되었다. 동해 중부

는 속초에서 양양까지 물치, 정암, 낙산, 오산 동호해빈이다(Fig. 3-1-2). 서해는 중부

태안 안면도 연안해역을 선정하였다(Fig. 3-1-3). 서해 중부 해빈은 두여, 안면, 기지포,

삼봉해빈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 RTK(Fig. 3-1-4)와 퇴적률판을 사용하여 해빈

의 지형을 측량하였고, 해빈의 퇴적물을 채취하여 퇴적물 분포를 파악하였으며, 해빈의

퇴적물 분포를 이해하기 위하여 해빈의 앞 바다의 연근해 표층 퇴적물 분포 또한 채취

하여 입도 분석하였다.

가. 해빈 측량

(1) 동해 중부 해빈

동해 중부 해빈은 2012년 6월 17일에서 6월 20일까지, 2012년 10월 20일에서 10월

24일, 2013년 6월 25일에서 7월 2일 해빈 측량조사를 수행하였다. 동해 중부 해빈 중

1차년도는 5개 해빈을 선정하여 측량하였고, 2차년도는 그 중 북측의 물치와 정암해빈

은 제외하고 낙산, 오산 및 동호해빈을 측량하였다.

(2) 서해 중부 해빈

서해 안면도 해빈 (두여, 안면, 기지포, 삼봉해빈) 2013년 3월에 퇴적률판 설치하였다

(Fig. 3-1-5). 평균 약 2달에 1회(2013년 4월 초, 2013년 5월, 2013년 7월 각 1회 버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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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퍼스로 지면으로부터의 깊이를 3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Fig. 3-1-6～

3-1-7). 2014년 9월과 11월에 RTK-GPS를 이용하여 두여해빈, 안면해빈, 기지포해빈,

삼봉해빈 해빈 측량조사를 수행하였다(Fig. 3-1-8). 두여해빈, 안면해빈, 기지포해빈,

삼봉해빈 해빈단면 측량조사를 수행하였다. 서해 기지포해빈의 사구를 314정점 측량하

였다.

나. 표층퇴적물

(1) 동해

2013년 양양군 인근해역의 36정점의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표층입도를 분석하였

다.

(2) 서해

2013년 3월과 5월에 2013년 3월 두여-안면-기지포-삼봉 해빈의 표층 퇴적물 모니터

링 36정점에서 샘플채취를 하여 퇴적물입자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 10월에 2013년에 이어 두여-삼봉해빈 표층퇴적물 모니터링 36정점에서 샘플

채취하였다(Fig. 3-1-9). 그외 두여-삼봉해빈 측량측선에서 표층퇴적물 68정점 샘플채

취하였다(Fig. 3-1-10). 기지포해빈사구에서 표층퇴적물 15정점 샘플채취하였다(Fig.

3-1-11). 서해 두여-삼봉해빈에서 표층퇴적물 샘플을 총 119정점을 채취하였다(Fig.

3-1-12).

다. 항공사진 분석

(1) 동해

낙산-오산 해빈의 1972년, 1991년, 1997년, 2005년의 총 4개년도의 항공사진을 비교

하여(Fig. 3-1-13) 해안선의 시계열 변화와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동호 해빈의 1972년, 1980년, 1997년, 2009년의 총 4개년도의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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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해안선의 시계열 변화와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물치-정암 해빈의 1972년, 1980년, 1989년, 1991년, 1997년, 2009년, 2010년의 총 7개

년도의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해안선의 시계열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Fig. 3-1-15～

3-1-16).

(2) 서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전익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단기 해안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 5월과 2014년 10월에 두여,

안면, 기지포, 삼봉 해빈에서 동일조위에 촬영을 실시하였다(Fig. 3-1-17).

연구지역은 서해 태안군 안면읍 일대 두여, 안면, 기지포, 삼봉 해빈으로

설정하였다. 2014년 5월에는 40개의 정점에서 지형고도를 측량하였고, 10월에는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함과 동시에 9개의 정점에서 추가로 지형고도를

측량하였다(Fig. 3-1-18). 5월과 10월의 값으로 단기간의 측선 변화 비교(Fig.

3-1-19)하고 단기 해안후퇴율을 분석하였다(Fig. 3-1-20).

서해 두여-삼봉 해빈의 모든 항공사진(Fig. 3-1-21～3-1-22)은 기하보정 한

후(Fig. 3-1-23) 각 영상의 촬영시각에 맞는 방포항 기준 조위값으로 보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연도별로 수륙경계선을 취득한 후(Fig. 3-1-24) 조위 값이

유사한 시기의 경계선들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가. 해빈분석

(1) 동해

2012년 해빈측량에서 낙산해빈 45측선, 오산해빈 45측선 조사, 2013년에는 2012년 측

선 중 주요 측선 선정하여 낙산해빈 14측선, 오산해빈 15측선 측량하였다(Fig.

3-1-25).

낙산해빈과 오산해빈은 2012년 6월에서 2012년 10월 사이(Fig. 3-1-25)에는 해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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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진하였으나 일년 후인 2013년 6월에는 (Fig. 3-1-25)에는 해안선 후퇴하였다. 오

산해빈은 12년 6월부터 2013년 6월사이 일년간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남대천 부근에

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남쪽 부분에서는 꾸준히 해안선이 전진하였다. 낙산해빈과 오산

해빈 해빈단면체적 변동량을 계산한(Fig. 3-1-26), 낙산해빈은 총 8,932 ㎥ 정도 침식되

었고 오산해빈은 총 8,083 ㎥ 정도 침식되었다(Fig. 3-1-26).

동호해빈은 2012년에는 62측선의 측량, 2013년에는 62측선 중 주요한 21측선을 선정

하여 측량하였다.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일년간 전체적으로 전진하는 경향을 보

이지만 동호 해빈 북쪽(Fig. 3-1-25)는 해안선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안선을 따

라 해빈단면체적 변동량은 약 4,392 ㎥ 감소하였다(Fig. 3-1-27).

물치해빈의 길이는 약 1.0 km, 정암해빈은 약 0.6 km 이며, 정암해빈은 자갈로 이루

어진다. 해빈 폭은 물치의 경우 5.28～115.14 m로 평균 약 36.55 m이며, 정암은 26.62～

53.57 m로 평균 약 42.92 m 이다.

(2) 서해

서해 안면도 해빈 (두여, 안면, 기지포, 삼봉해빈) 2013년 3월에 퇴적률판

설치하였다(Fig. 3-1-5). 평균 약 2달에 1회(2013년 4월 초, 2013년 5월, 2013년 7월 각

1회) 버니어 캘리퍼스로 지면으로부터의 깊이를 3번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Fig. 3-1-6). 해빈 전반적으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진 않는다. 2번 측정한

정점들의 경우 비교분석이 어렵다(Fig. 3-1-7).

2014년 9월과 11월에 RTK-GPS를 이용하여 두여해빈, 안면해빈, 기지포해빈,

삼봉해빈 해빈 측량조사를 수행하였다(Fig. 3-1-8). 두여해빈, 안면해빈, 기지포해빈,

삼봉해빈에 총 스무 라인의 해빈단면 측량조사를 수행하여 해빈단면 측량 결과를

나타냈다(Fig. 3-1-28～3-1-31). 서해 기지포해빈의 사구를 314정점 측량하여

기지포해빈사구 삼차원 지형구를 만들었다(Fig. 3-1-32～3-1-33).

나. 표층퇴적물

(1)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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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양양군 인근해역의 36정점의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표층입도를 분석하였

다. 평균 입도는 1 ～ 6 ∅의 범위에 분포하였다. muddy sand가 연구해역 중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Fig. 3-1-34 상단). 2012년 6월과 10월 기간 동안 연구지역 전체 해빈에서

침식이 일어났다. 같은 해빈에서도 해안선을 따라 침․퇴적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빈단면지형도 조사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해

2013년 3월과 5월에 2013년 3월 두여-안면-기지포-삼봉 해빈의 표층 퇴적물 모니터

링 36정점에서 샘플채취를 하여 퇴적물입자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평균입도 범위는

2013년 3월에는 1.6 ～ 2.1 ∅, 5월에는 1.6 ～ 1.8 ∅로 나타난다. 2013년 3월에서 2013

년 5월이 되면서 퇴적물 입자가 전반적으로 조립해진다(Fig. 3-1-35).

다. 항공사진 분석

(1) 동해

낙산-오산 해빈의 1972년, 1991년, 1997년, 2005년의 총 4개년도의 항공사진을 비교

하여(Fig. 3-1-16) 해안선의 시계열 변화와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4개년도 모두 남대천

주변에서 가장 큰 지형적 변화를 보인다. 남대천을 중심으로 낙산해빈과 오산해빈의

해안선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오산해빈에서 낙산 해빈에 비해 2～3배 이상 큰

해안선의 변화가 일어난다. 1972년에서 2005년까지의 해안선은 육지쪽으로 평균 약

9.70 m 후퇴하였고 약 0.29 m/yr의 비율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년도에 따라 해안

선의 진퇴가 반복된다.

동호 해빈의 1972년, 1980년, 1997년, 2009년의 총 4개년도의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Fig. 3-1-16) 해안선의 시계열 변화와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1972년에서 1980년 사이

에 해안선이 바다쪽으로 전진하였다가 1980년 이후부터 1997년까지는 거의 해안선의

위치 변화가 없다. 이 후 2009년까지 평균 약 24.61 m 정도 해안선이 육지쪽으로 후퇴

한다. 1972년부터 2009년까지 해안선은 약 11.47 m (-0.31 m/yr) 정도 후퇴하였다. 상

운천과 광정천, 두 개의 하천이 있었으나 낙산해빈 오산해빈의 남대천과는 다르게 실



- 16 -

제로 해빈 지형 변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항공사진 분석결과

현 해안선이 1972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나, 1972년에서 2012년

40년간 해안선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물치-정암 해빈의 1972년, 1980년, 1989년, 1991년, 1997년, 2009년, 2010년의 총 7개

년도의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해안선의 시계열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Fig. 3-1-16).

1972년부터 1991년까지는 해안선이 육지쪽으로 후퇴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9년 사

이에는 전진, 그 후 2009년과 2010년 사이에는 다시 육지쪽으로 후퇴한다. 해안을 따라

해안선 변화양상이 불규칙하고 시기에 따른 다르게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볼 때 1972

년부터 2010년까지 해안선이 평균 약 9.11 m 육지쪽으로 후퇴하였다(약 –0.24 m/yr).

(2) 서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전익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단기 해안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 5월과 2014년 10월에 두여,

안면, 기지포, 삼봉 해빈에서 동일조위에 촬영을 실시하였다(Fig. 3-1-17). 5월에는

40개의 정점에서 지형고도를 측량하였고, 10월에는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함과

동시에 9개의 정점에서 추가로 지형고도를 측량하였다(Fig. 3-1-18). 5월에는 측선

거리상으로 200～270m 사이에 언덕처럼 고도가 높았으나, 10월에는 오히려 고도가

줄어든다. 반면 더 앞쪽의 100～150m 사이에는 5월에 비해 고도가 높아진다(Fig.

3-1-19). 5월과 10월에 획득한 정사영상에서 수륙경계선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수륙경계선에서 100m 간격으로 transect를 설정하여 두 시기의 수륙경계선의

편차를 구하였다(Fig. 3-1-20). transect들을 평균한 결과 5달 동안 수륙경계선이

전체적으로 약 13.92m 전진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 전진률은 해빈 전체에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안면 해빈(AM)과 기지포 해빈(GJP) 사이에 있는 창정교

주변의 해빈에서 주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북서쪽의 삼봉해빈(SB)과 남서쪽의

두여해빈(DY) 가장자리에서도 높은 전진률을 보인다.

서해 두여-삼봉 해빈의 모든 항공사진(Fig. 3-1-21～3-1-22)은 기하보정 한

후(Fig. 3-1-23) 분석하였다. 각 연도별로 수륙경계선을 취득한 후(Fig. 3-1-24)

조위 값이 유사한 시기의 경계선들을 분석하였다. 무인항공기로 취득한

수륙경계선과 같이 100m 간격으로 transect를 생성하여 전진 및 후퇴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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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였다. 2010년에는 1986년에 비하여 수륙경계선이 약 65.8m 정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다(Fig. 3-1-36의 (a)). 창정교 주변이 최대 122m까지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며 해빈 전체에 걸쳐 수륙경계선이 후퇴하였다. 연간 후퇴율은 약

-2.7m로 나타난다. 조위는 오히려 1986년 쪽이 더 높다. 2014년 5월과 2012년 10월

사이에는 약 45.4m 정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다(Fig. 3-1-36의 (b)). 다만 이것은

해빈의 경사도가 낮은 조하대 쪽의 수륙경계선이고, 두 시기의 조차가 약 20cm

정도 나기 때문에 실제 후퇴율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1. 동해의 대표적인 해빈인 낙산, 오산, 동호해빈과 서해의 대표적인 해빈인

안면도의 두여, 안면, 기지포 및 삼봉 해빈을 조사하였다.

2. 두 해역의 해빈은 파랑, 조석간만의 차, 퇴적물 유입과 연근해 대륙붕 경사의

차이 등으로 퇴적물의 구성과 지형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 동해는 항공사진, RTK 및 표층퇴적물 분석 등을 통하여 해빈의 침식과 퇴적의

역사를 파악하였으며, 서해도 항공사진과 무인항공기, 퇴적률판과 RTK 및 해빈

표층퇴적물을 분석하여 두 해역을 비교하였다.

4. 동해의 2012년과 2013년 해빈측량에서 낙산해빈은 2012년 6월에서 10월사이의

해빈측량에서는 해안선이 전진하였지만 2013년 6월에는 일년간 전체적으로

해안선이 후퇴하였다. 오산해빈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사이 일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단 남대천 부근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동호해빈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전체적으로 전진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동호해빈 북쪽은

해안선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5. 일년간 낙산해빈과 오산해빈의 해빈 단면체적 변동량을 계산한 결과, 낙산해빈은

약 8,932 ㎥ 감소하였고, 오산해빈은 약 8,083 ㎥ 침식되었다. 그리고 동해 중부

해빈 연구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가장 긴 해빈인 동해해빈의 해빈 단면체적

변동량은 4,992 ㎥ 감소하였다.

6. 동해 중부 해빈의 퇴적물 특성과 분포는 모래질 퇴적물이므로 연안 표층퇴적물

분석을 통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였다. 연안 표층퇴적물 36정점에서 평균입도는 1 ~

6 ∅의 범위로 분포하며 니질 모래가 가장 많이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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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해 낙산-오산 해빈의 1972년, 1991년, 1997년, 2005년의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해안

선의 시계열 변화와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모두 남대천 주변에서 가장 큰 지형적 변화

를 보이며, 남대천을 중심으로 낙산해빈과 오산해빈의 해안선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오산해빈에서 낙산 해빈에 비해 2～3배 이상 큰 해안선의 변화가 일어난다.

8. 동해의 항공사진에서 1972년에서 2005년까지의 해안선은 육지쪽으로 평균 약 9.7 m

후퇴하였고 0.29 m/yr의 해안선 후퇴를 보이며, 연도에 따라서 해안선의 진전과 후퇴

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9. 동호 해빈의 경우, 1972년, 1980년, 1997년, 2009년의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해안선의

시계열 변화와 변화율을 계산하였다. 항공사진 1972년에서 1980년 사이에 8년동안 해

안선이 바다쪽으로 전진하였다가, 1980년 이후부터 1997년까지는 거의 해안선의 위치

변화가 없다. 그러나 1997년에서 2009년까지 13년동안 평균 약 24.61 m 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후퇴하였다. 따라서 1972년부터 2009년까지 37년간 동호 해빈의 해안선은 약

11.47 m 후퇴하였고, 연 약 31 cm씩 후퇴하였다. 이는 해안선이 최근에 좀 더 침식되는

양상과 관련이 되는지 향2009년 이후의 항공사진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1972년부터

1997년까지 바다로 전진 또는 변동이 거의 없다가 1997년을 기점으로 2009년 사이 급

격한 해안선 후퇴는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10. 동호해빈은 상운천과 광정천, 두 개의 하천이 있었으나 낙산해빈 오산해빈의 남대

천과는 다르게 실제로 해빈 지형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현 해안선이 1972년

에 비해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나, 1972년에서 2012년의 40년간 해안선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11. 동해 해빈연구 중 북쪽인 속초 근처의 물치-정암 해빈의 항공사진 분석은 총 7개로

그 연도는 1972년, 1980년, 1989년, 1991년, 1997년, 2009년, 2010년이다. 1972년부터

1991년까지는 해안선이 육지쪽으로 후퇴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전진,

그 후 2009년과 2010년 사이에는 다시 육지쪽으로 후퇴한다. 해안을 따라 해안선 변화

양상이 불규칙하고 시기에 따른 다르게 나타난다. 장기적으로 볼 때 1972년부터 2010

년까지 해안선이 평균 약 9.11 m 육지쪽으로 후퇴하며 침식되는 양상을 보인다.

12. 서해 안면도의 두여, 안면, 기지포 및 삼봉해빈은 2013년 3월에 퇴적룰판을

설치하여 평균 두달에 한번씩 버니어 캘리파스로 지면으로 깊이를 3번씩 측정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이 해빈들은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퇴적률판은 2013년 여름철로 들면서 해빈의 해수욕장 사용으로 인하여 퇴적률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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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된 쇠막대기외 해빈노출로 인한 사람들의 안전여부로 모두 수거하여 더 이상

퇴적률판 사용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13. 서해중부 안면도 해빈의 측량은 다시 RTK-GPS로 조사를 2014년 9월과 11월에

하였다. 이 두달의 기간동안 안면해빈과 기지포, 삼봉해빈의 일부 측량선의 중간

부분에서 약간의 침식을 보이는 곳과 퇴적을 보이는 곳이 나타난다.

14. 기지포 해빈의 상부 경계면의 사구 아래에서 RTK-GPS로 북서방향 약 3 m,

동남방향 약 2 m의 폭으로 314정점으로 측량을 한 결과 9월과 11월 측량하여,

삼차원으로 복원한 결과 사구와 해빈경계면과의 높이 차이는 약 6 m이며, 사구와

해빈이 만나는 경계부분에서 약 1 m 길이는 약 두달간 큰 변동이 없으며, 그

바다쪽으로 가면서 약 1 m 거리는 약 15 ~ 30 cm 침식되고 다시 안정된 변동이

없다가 그 다음 약 50 cm는 약 30cm까지 퇴적이 되고 다시 변동이 없고 약간의

퇴적을 보인다.

15. 서해 안면도 연안의 표층퇴적물 분포는 평균 입도는 2 ～ 7 ∅의 범위이며, 연구해

역 전반적으로 니질 모래로 구성되어 있다.

16. 서해 안면도의 두여-안면-기지포-삼봉 해빈의 표층 퇴적물 평균입도 범위는 2013

년 3월에는 1.6 ～ 2.1 ∅, 5월에는 1.6 ～ 1.8 ∅로 큰 차이가 없으며, 2013년 3월에서

2013년 5월이 되면서 퇴적물 입자가 전반적으로 조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17.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전익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단기 해안선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4년 5월과 2014년 10월에 두여,

안면, 기지포, 삼봉 해빈에서 동일조위에 촬영을 실시하였다. 2014년 5월과 10월에

지형고도를 측량한 결과, 5월에는 측선 거리상으로 200～270m 사이에 언덕처럼

고도가 높았으나, 10월에는 오히려 고도가 줄어든다. 반면 더 앞쪽의 100～150m

사이에는 5월에 비해 고도가 높아진다.

18. 2014년 5월과 10월에 획득한 정사영상에서 추출한 수륙경계선에서 100m

간격으로 transect를 설정하여 두 시기의 수륙경계선의 편차를 구하였다.

transect들을 평균한 결과 5달 동안 수륙경계선이 전체적으로 약 13.92m 전진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 전진률은 안면도 연구해역의 해빈 전체에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안면해빈과 기지포해빈 사이에 있는 작은 하천 (창정교 주변) 해빈에서

주로 일어나는 국부적인 해빈의 특성으로 판단된다. 기지포해빈 북쪽에 있는

삼봉해빈과 기지포해빈에서 남쪽에 있는 두여해빈의 끝은 해안단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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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에서도 높은 전진률을 보인다.

19. 서해 안면도의 두여, 안면, 기지포 및 삼봉해빈의 모든 항공사진은 기하보정 한

후 분석하였다. 각 연도별로 수륙경계선을 취득한 후, 조위 값이 유사한 시기의

경계선들을 분석하였다. 무인항공기로 취득한 수륙경계선과 같이 100m 간격으로

transect를 생성하여 전진 및 후퇴 정도를 파악하였다. 2010년에는 1986년에 비하여

수륙경계선이 약 65.8m 정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창정교 주변이 최대

122m까지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며 해빈 전체에 걸쳐 수륙경계선이 후퇴하였다.

20. 연간 후퇴율은 약 -2.7m로 나타나며, 조위는 오히려 1986년 쪽이 더 높다.

2014년 5월과 2012년 10월 사이에는 약 45.4m 정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해빈의 경사도가 낮은 조하대 쪽의 수륙경계선이고, 두 시기의 조차가 약

20cm 정도 나기 때문에 실제 후퇴율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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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동해 해저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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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동해의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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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서해의 연구지역

Fig. 3-1-4. RTK-GPS 해빈지형 측량시스템 및 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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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안면도 해빈 측점 및 측선 Fig. 3-1-6. 3회 측정한

정점

Fig. 3-1-7. 2회 측정한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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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서해 안면도 두여-삼봉해빈의 측량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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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서해 두여-안면-기지포- 삼봉해빈

표층퇴적물모니터링 정점 (36정점)

Fig. 3-1-10. 서해 두여-삼봉해빈

측량측선 표층퇴적물 68정점

Fig. 3-1-11. 서해 기지포해빈사구 표층퇴적물 15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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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2. 서해 두여-삼봉해빈

표층퇴적물 샘플 119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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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3. 물치-정암 해빈 해안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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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4. 낙산-오산 해빈 해안선 비교

Fig. 3-1-15. 동호 해빈 해안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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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동해 해빈 해안선 평균 변화

Fig. 3-1-17. 왼쪽부터 각각 2014년 5월, 2014년

10월에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연구지역의

정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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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지형고도를 측량한 측선

Fig. 3-1-19. 단기간의 측선 변화 비교

Fig. 3-1-20. 정사 영상에서 추출한 수륙경계선을 이용하여 단기 해안후퇴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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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1. 항공사진연구

지역

Fig. 3-1-22. 항공사진

목록

Fig. 3-1-23. 기하보정이 완료된

영상들

Fig. 3-1-24. 전체 영상별

수륙경계선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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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5. 각 측선별 해빈 진퇴 변화

Fig. 3-1-26. 낙산해빈과 오산해빈의 2012년 6월에서 10월사이 해안선방향으

로의 해빈단면체적 변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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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7. 동호해빈의 2012년 6월～10월 해빈단면체적 변동량

Fig. 3-1-28. 2014년 9월과 11월 서해

두여해빈 측선(단위m, 파란선 9월,

빨간선 11월)

Fig. 3-1-29. 2014년 9월과 11월 서해 안면해빈 측선(단위m, 파란선 9월, 빨간선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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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0. 2014년 9월과 11월 서해

기지포해빈 측선(단위m, 파란선 9월,

빨간선 11월)

Fig. 3-1-31. 2014년 9월과 11월 서해

삼봉해빈 측선(단위m, 파란선 9월,

빨간선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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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2. 서해 안면도 기지포해빈사구 측량 314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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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3. 서해 안면도 기지포해빈사구 삼차원 지형구. 측량 314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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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4. 동해 연안 표층입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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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 서해 해빈 입도 분포도

Fig. 3-1-36. 각각 (a)는 2010년 6월과 1986년 5월, (b)는

2014년 5월과 2012년 10월 사이의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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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해양

geoframework(지질형태구조) 기반 연안지형 진화 연구

제2절 연안지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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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에서 해저 지형 및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는 지구물리 탐사 방법에는 다양한

종류가있는데, 그 중탄성파반사법이보편적으로이용되고있다 (Keary and Brooks, 1991).

이 방법은해저에음파를발생시켜되돌아오는시간및반사파의형태를분석하는것으로서,

해저면 하부의 각 지층이 갖는 고유한 음향 임피던스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질구조나 매질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탄성파탐사에있어탐사심도와

해상도는 음원에서 발사되는 음파의 주파수와 강도에 의해 결정되며, 탐사목적에 따라 음파

의 주파수 및 세기 등을 고려해 음원을 결정해야 한다.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영상화 된

음파의 유형과 지역적인 분포는 퇴적과 침식 과정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된다.

(Damuth, 1975; Damuth and Hayes, 1977). 2012년도에서 2013년에는 동해중부 속초에서 양

양 연안해역에서 Sparker System을 이용한 천부지층 탐사가 수행 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

서 2014년에는 서해중부 안면도 연안해역에서 같은 장비로 천부지층 탐사가 수행 되었다.

본 연구는동해와서해연안의지층구조를이해하므로서연안퇴적환경시스템을이해하기

위하여 중천부 탄성파 자료 분석을 수행하고 지층구조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그목적이고

이자료를통하여해양환경변화적응대책마련을위한해양 geoframework(지질형태구조) 기

반 연안지형 진화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가. 탄성파 자료 취득

Sparker 탄성파 장비는 전기적 방전으로 음원을 발생시키는 장비로서 탐사시에는 1,300 J

의 음원을 사용하였고, 해저 지층으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음파를 수신하기 위하여 12 개의

수신자 (element)가 일렬로연결되어있는수중스트리머 (hydro-streamer)를 이용하였다. 현

장조사시 Sparker는 2초에 한 번, Chirp sonar는 1초에 네번의 ping rate 로 자료를 획득하

였으며, 자료의정확한위치정보를얻기위해조사선박의선위는 Global Positio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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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을 사용하였다.

(1) 동해

동해 연안지층 구조 파악을 위하여 속초-양양 연안해역을 2012년 06월 08일 ～ 2012

년 06월 19일에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고 2012년 10월 14일 ～ 2012년 10월 28일에 걸쳐

해저지형 조사를 하였다. 2013년은 6월25～7월 2일 동안 약 94 line-km, 13 line을

sparker로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의 지질형태구조 모델 구축을 위하여

Sparker를 이용한 중·천부 탄성파 탐사 및 다중빔음향측심기(멀티빔)를 이용한 연근해

해저지형조사를 수행하였다.

(2) 서해

서해 연안지층 구조 파악을 위하여 서해 태안 안면도 연안해역을 2013년 4월에는 약

44 line-km의 측선 지층탐사 수행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약 54 line-km의 측선 지층

탐사 수행하였다(Fig. 3-2-14). 추가적으로 channel의 분포와 모래층의 두께를 분석하

였다.

나. 자료처리

현장조사에서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XTF (Chirp SBP)와 SEG-Y (Sparker system) 포맷

으로, 이 중 Chirp SBP 자료는획득당시내부프로그램을통해 SEG-Y 포맷으로의변환작업

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자료는 여러 가지 탄성파자료 S/W를 통해 탄성파지질단면도의 제작

이가능하나본연구에서는주파수대역필터 (band-pass filter)와 AGC (Auto Gain Control)

필터를거쳐 Delph Seismic과 KINGDOM Suit (V. 8.6)프로그램을통해고해상도탄성파단

면을 구현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해상에서의 음파를 이용한 퇴적층 탐사의 경우 투과력과 해상도는 서로 배타적인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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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음파의 투과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airgun, sparker 등의 고출력, 저주파 음원을 사용하

는데, 이러한 저주파음원은해상도가좋지않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따라서 고주파음원,

즉 Chirp 방식의음파신호를함께사용하여해상도를보완할수있도록하기위해 Chirp 과

Sparker 음원을 동시에 발생시켜 반사되는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였다. 해상 탄성파 탐사 중

3.5 kHz SBP 및 Chirp sonar SBP가투과하지못하는중천부및심부의퇴적구조를파악하기

위해 Sparker 탐사가 주로 이용되는데, Sparker 탐사는 주파수 대역폭이 저주파이므로 탐사

시 Chirp sonar SBP 탐사와큰간섭을일으키지않는다는장점이있어현장에서의두장비는

혼용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가. 동해

(1) 연안 지구물리 탐사

동해 중부 연안해역에서 부터 수심 약 200 m(약 10 km 외해)까지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하였다(Fig. 3-2-1). 탄성파 탐사 구역은 약 1.2 km 간격으로 연안을 따라 평행하

게 8개 라인, 약 2.0 km 간격으로 연안에서 외해쪽으로 10개 라인을 수행하였으며, 총

269 line-km에 대한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였다. 해저지형조사 구역은 남대천에서 동명

천 연안해역을 따라 평행하게 10 m～50 m 간격으로 측선을 설계 하였으며, 총 371

line-km에 대하여 탐사를 진행하였다.

연안과 평행하게 조사한 PL07 라인의 해저지층 단면도를 후처리한 후, 표층 퇴적층

의 두께를 음속 1500 m/s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Fig. 3-2-2). 전체적으로 퇴적층이 분

포 되어 있으나, 해저기반암(Acoustic Basement)이 해저면 위로 노출된 표층퇴적물 부

존 구간도 나타나고 있다. PL07 라인의 퇴적층의 두께를 산정한 결과 최고 11.54 m,

평균적으로 3.01 m 이며, 남대천 부근 연안의 해역에서 약 2 km 정도 걸쳐 상대적으로

두꺼운 퇴적층이 분포한다. PL07 라인과 달리 남대천 연안의 남쪽에 위치한 수산항 남

서 해역에서는 해저기반암(Acoustic Basement)이 해저면 위로 노출이 우세하게 나타

난다. PL04 라인의 퇴적층의 두께를 산정한 결과 최고 35.83m, 평균적으로 5.40 m 이

며, 남대천 연안의 해역에서 약 4 km 범위의 두꺼운 퇴적층이 분포한다.

연안과 수직인 측선인 CL03 Line은 연안해역(해안선에서 약 2.3 km 까지)에 퇴적층

이 분포 하다가 내대륙붕(inner shelf)에서 기반암의 노출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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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대륙붕 지역에서 두꺼운 퇴적층이 다시 나타난다. 대륙붕 끝단에서부터 대륙사면, 대

륙대의 퇴적층은 좀 더 심층적인 현장탐사가 필요하며, 대륙붕까지의 퇴적층 두께를

산정한 결과 최고 30.63 m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 8.73 m 퇴적층 두께를 보인다.

CL05 Line은 연안해역(해안선에서 약 1.0 km 까지)에 퇴적층이 분포 되어 있으며,

대륙사면에서 다시 퇴적층이 나타난다. 연안 퇴적층 두께를 산정한 결과 최고 6.40 m,

평균적으로 0.76 m 이다.

CL07 Line은 연안해역(해안선에서 약 4.5 km 까지)에 퇴적층이 분포 되어 있으며,

대륙사면에서 다시 퇴적층이 나타난다. 연안 퇴적층에서 대륙붕 끝단까지 두께를 산정

한 결과 최고 9.08 m, 평균적으로 2.40 m 이다.

2012년에 269 line-km를 진행했으며 보다 정밀한 지층구조 분석을 위하여 2013년에

같은 지역에서 주요한 측선을 정하여 2013년 6월, 94 line-km 지층탐사 수행하였다

(Fig. 3-2-3～5). 2차년도 지층탐사를 통해 channel의 정확한 위치 분석하였다. 해빈 모

래의 분포도를 파악하여 현재 해빈 모래 한계선 산정하였다(Fig. 3-2-6, 7).

(2) 탄성파 탐사 구역 층후도

탄성파 탐사로 얻은 총 18개의 지층 단면도를 이용하여 층후도를 생성하였다. 탐사

라인의 간격이 1～2 km 이기 때문에 보정하는 과정에서 에러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만, 전반적인 층후(퇴적층 두께)분포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연안을 따라 퇴적층이 분

포 되어 있으며 남대천 연안해역에서 두꺼운 퇴적층이 발달하였다.

(3) 해저지형조사

강원도 양양 남대천 연안해역에서부터 수심 약 50 m (약 3.5 km 외해)까지 지구물리

탐사를 실시하였다. 해저지층 단면도를 분석한 결과, 남대천 연안해역의 퇴적층이 발달

한 것을 기초로 하여 남대천 주변 연안 해저지형조사를 실시하였다(Fig. 3-2-9). 수심

이 비워져 있는 구역은 어장이 있어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연안을 따라 약 6 km,

외해 쪽으로 약 3 km 구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남대천의 연안에서부터 외해쪽으로

퇴적층이 발달 되어 있으며,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암반구역이 존재하였다(Fig.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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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1은 남대천 연안해역으로 퇴적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중간 중간 인공

어초가 있다. Section 02와 Section 04는 암반 구역이며 기반암 노출로 인하여 해저지

형이 복잡하다. Section 03은 남대천의 수직방향으로 외해쪽으로 퇴적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중앙에 암반이 있다(Fig. 3-2-11).

Section 01은 수심이 완만하고 외해쪽으로 약 40 m 까지 점점 깊어지는 구역이다.

탄성파 탐사 PL07 라인에서 보면 퇴적층이 넓게 분포 되어 있으며, 최고 약 11.21 m,

평균적으로 약 5.46 m의 층후(퇴적층 두께)가 나타난다.

Section 02는 암반이 넓게 분포 되어 있으며, 폭이 약 1.5 km 정도이다(Fig. 3-2-12).

암반 중앙 부분에 골이 형성되어 있으며, 깊이 약 2 m, 폭이 약 100 m, 길이가 약 1.2

km 정도이다. 탄성파 탐사 PL06 라인에서 보면 퇴적층은 나타나지 않으며, 지층 단면

도에서도 중앙 부분에 골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Section 03은 북쪽의 암반과 남쪽의 암반 사이의 퇴적층이 분포되어 있는 구역이며,

중앙에 폭이 약 0.3 km, 길이가 1.4 km의 암반이 있다. 탄성파 탐사 PL06 라인에서

보면 중앙의 암반을 중심으로 북서쪽과 남서쪽으로 퇴적층이 있으며, 최고 약 6.81 m,

평균적으로 3.59 m 층후가 나타난다.

Section 04는 해저지형조사 구역에서 가장 넓은 암반이 분포되어 있으며, 폭이 약 3.0

km, 길이가 약 3.0 km 정도이다. 암반 서쪽 부분에 퇴적층이 형성된 부분 있으며, 폭이

약 200 m 정도이다. 탄성파 탐사 PL06 라인은 퇴적층을 사선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약

600 m 정도 퇴적층이 나타났으며, 암반의 폭이 약 3.0 km 이기 때문에 퇴적층의 분포

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최고 약 12.86 m, 평균적으로 8.08 m 정도 층후가 나타난다.

(4) 해저면 영상조사

해저지형 조사시 Side Scan Sonar 옵션을 이용하여 해저면 영상을 취득 하였다(Fig.

3-2-13). 암반 구역과 퇴적층 구역을 분류하고, 저질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득 하였으나, 해저지형조사에 이용한 멀티빔(다중음향 측심기)의 빔 수가 80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상도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 추가적인 후처리과정

을 통하여 해저면 영상자료를 이용한 표층퇴적물의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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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안지층 구조 파악을 위하여 서해 태안 안면도 연안해역 지층탐사를 수행하였

다. 2013년 4월에는 약 44 line-km의 측선 지층탐사 수행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약

54 line-km의 측선 지층탐사 수행하였다(Fig. 3-2-14). 연구지역 내 해역에 전반적으로

표층에 얇은 모래퇴적층이 넓게 분포한다(Fig. 3-2-15～3-2-16). 추가적으로 channel

의 분포와 모래층의 두께를 분석하였다(Fig. 3-2-17～3-2-18).

4. 결 론

1. 동해 중부 연안해역에서부터 수심 약 200 m(약 10 km 외해 )까지 지구물리탐사를

실시하였다. 탄성파 탐사 구역은 약 1.2 km 간격으로 연안을 따라 평행하게 8개 라인,

약 2.0 km 간격으로 연안에서 외해쪽으로 10개 라인을 수행하였으며, 총 269 line-km

에 대한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였다. 해저지형조사 구역은 남대천에서 동명천 연안해역

을 따라 평행하게 10 m～50 m 간격으로 측선을 설계 하였으며, 총 371 line-km에 대하

여 탐사를 진행하였다.

2. 동해 연안과 평행하게 조사한 라인의 해저지층 단면도를 후처리한 후, 표층 퇴적층

의 두께를 음속 1500 m/s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퇴적층이 분포 되어

있으나, 해저기반암이 해저면 위로 노출된 표층퇴적물 부존 구간도 나타나고 있다. 이

평행라인의 퇴적층의 두께를 산정한 결과 최고 약 11.54 m, 평균 약 3.01 m 이며, 남대

천 부근 연안의 해역에서 약 2 km 정도 걸쳐 상대적으로 두꺼운 퇴적층이 분포한다.

3. 남대천 연안의 남쪽에 위치한 수산항 남서 해역에서는 해저기반암이 해저면 위로

노출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퇴적층의 두께는 약 35.83m, 평균 약 5.40 m 이며, 남대천

연안의 해역에서 약 4 km 범위의 두꺼운 퇴적층이 분포한다.

4. 동해 연안과 수직인 측선으로 연안해역에 퇴적층이 분포 하다가 내대륙붕에서 기반

암의 노출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후 외대륙붕 지역에서 두꺼운 퇴적층이 다시 나타

나며, 대륙붕까지의 퇴적층 두께를 산정한 결과 최고 약 30.63 m로 나타났으며, 평균

약 8.73 m 퇴적층 두께를 보인다.

5. 연안해역(해안선에서 약 1.0 km 까지)에 퇴적층이 분포 되어 있으며, 대륙사면에서

다시 퇴적층이 나타난다. 퇴적층 두께는 최고 약 6.40 m, 평균 약 0.76 m 이다.

6. 해안선에서 약 4.5 km 까지의 연안해역 라인에는 퇴적층이 분포 되어 있으며,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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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서 다시 퇴적층이 나타난다. 연안 퇴적층에서 대륙붕 끝단까지 두께를 산정한

결과 최고 약 9.08 m, 평균 약 2.40 m 이다.

7. 2012년에 269 line-km를 탐사하였고 보다 정밀한 지층구조 분석을 위하여 2013년에

같은 해역에서 주요한 측선을 정하여 2013년 6월에 약 94 line-km 지층탐사 수행하였

다. 2차년도 지층탐사를 포함하여 분석한 중천부 탐사에서 하천의 바다쪽 연장 수로의

정확한 위치와 지류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층탐사를 통하여 모래층의 두께와 현생 해

빈의 연장선으로 모래층의 분포도를 파악하여, 현재 해빈 모래가 바다쪽으로 어느정도

연장되어 있는지 그 경계선을 파악하였다. 한계선 산정하였다.

8. 탄성파 탐사로 얻은 총 18개의 지층 단면도를 이용하여 층후도를 생성하였다. 탐사

라인의 간격이 1～2 km 이기 때문에 보정하는 과정에서 에러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만, 전반적인 층후(퇴적층 두께)분포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연안을 따라 퇴적층이 분

포 되어 있으며 남대천 연안해역에서 두꺼운 퇴적층이 발달하였다.

9. 강원도 양양 남대천 연안해역에서부터 수심 약 50 m (약 3.5 km 외해)까지 지구물리

탐사를 실시하였다. 해저지층 단면도를 분석한 결과, 남대천 연안해역의 퇴적층이 발달

한 것을 기초로 하여 남대천 주변 연안 해저지형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심이 비워져 있

는 구역은 어장이 있어서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연안을 따라 약 6 km, 외해쪽으로 약

3 km 구역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남대천의 연안에서부터 외해쪽으로 퇴적층이 발달

되어 있으며,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암반구역이 존재하였다.

10. 서해 연안지층 구조 파악을 위하여 서해 태안 안면도 연안해역 지층탐사를 수행하였다.

2013년 4월에는약 44 line-km의 측선지층탐사수행하였고, 2014년 10월에는약 54 line-km

의 측선지층탐사수행하였다. 연구해역내해역에전반적으로표층에얇은모래퇴적층이넓

게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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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탄성파 탐사 항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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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PL07-Line 지층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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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동해 지층탐사 측선 Fig. 3-2-4. 2012년, 2013년

측선 비교

Fig. 3-2-5. 동해 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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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동해 양양 모래퇴적층 분포

Fig. 3-2-7. 동해 울진 모래퇴적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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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탄성파 탐사 층후도

Fig. 3-2-9. 해저지형조사 항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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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해저 지형도

Fig. 3-2-11. 해저 지형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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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Section 02

Fig. 3-2-13. 해저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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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서해 안면도 연안 지구물리탐사 측선 (빨간선 2013년,

파란선 2014년)

Fig. 3-2-15. 2013년 서해지층 안면 모래퇴적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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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2014년 서해지층 안면 모래퇴적층 분포(Line07)

Fig. 3-2-17. 서해지층 태안 퇴적층 분포



- 57 -

Fig. 3-2-18. 서해 태안 퇴적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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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총 연구기간내 년차별 연구내용 대비 달성율(%)

년차 연구성과

진척율

성취

도

(정상,

부진)

특기사

항

(우수성

및

부진사

유)

년차

별

계획

대비

총연

구

기간

대비

1차년

(2012)

◦ 기존자료 분석

- 시계열 항공사진 디지타이징을 통한 장기

해안선 변동 분석

100 100

정상

◦ 해빈지형변동 모니터링

- 해빈 지형변동 정밀 모니터링
100 100

◦ 표층퇴적물 특성 변동 조사

- 해빈퇴적물 채취 및 분석
100 100

◦ 지질형태구조 연구

- 연구지역 연안 및 대륙붕 지질형태구조 기초

중·천부 탄성파조사

100 50

◦ 지형 및 표층 bedform 연구

- 연안지형 정밀 다중빔수심음향측심 조사
100 100

2차년

(2013)

◦ 동해/서해 연안 지형 및 지층조사

◦ 동해 중부 연안 1차년도 해저 지층자료와

2차년도 해저 지층 자료 종합

100 100

정상

◦ 연안의 해빈 퇴적역학 파악

◦ 서해 중부 연안 해저지층 자료 획득 및 분석
100 100

◦ 동해와 서해의 연안 퇴적환경 비교

◦ 해빈지형 변동 모니터링 및 시계열 자료확보

◦ 동해와 서해 중부 해빈 퇴적물 채취 및

입도분석

◦ 동해와 서해 중부 연안 퇴적물 채취 및 분석

100 100

◦ 동해와 서해의 연안퇴적학적 초기모델 제시

◦ 동해와 서해 지질형태구조 초기모델 비교 및

제안

100 60

3차년

(2014)

◦연안 퇴적환경 지질형태구조 조사 및 분석 100 50

정상

◦표층퇴적물 특성 조사 100 60
◦연안 지층 특성 조사 100 60
◦연안 퇴적환경 변화 비교분석 100 60
◦ 항공사진 및 무인항공기를 활용한해안선 변화

분석
100 50

◦ 동해와 서해 지질형태구조 초기모델 수립 1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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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해양환경 보전 및 개발

기술 내용
본 사업 결과 활용 비고

해양기후 변화예측
고해양환경 복원 연구를 통한 과거

기후변화 양상 제시

연안침식, 항해수로 매몰
지질형태구조에 의한 연안해저 지형

변동 관계 제시

자연재해 사면 안정성 평가 자료

해양자원 연근해 바다모래 분포 및 보존량 자료

연안개발 환경영향 평가
지질형태구조 관련 해안지형 변형형태

상관관계 자료

해양생태계
benthic habitat mapping을 위한 기본

geologic benthic map 제공

심해해저자원
대륙붕, 대륙사면 및 심해분지 퇴적물

특성 자료

해안선 변화 관측

인위적인 해안선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빈과 잘 보존되어 있는

해빈과의 퇴적 비교를 통한 변화 파악

○ 기술적 측면

- 동해 중부 및 서해 중부 연안퇴적환경에서의 퇴적물 공급, 이동 그리고

재퇴적, 해저 지형, 퇴적구조의 특성과 변동성에 관한 유기·통합적 이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 동해 중부와 서해 중부 연안 해저 지형의 지질학적 기원 파악

․ 두 해역의 연안 지질구조 안정성 진단 기술 확보

․ 정확한 연안지질구조 자료 제공을 통한 연안재해 예보 개발기술에 활용

․ 연안침식 연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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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자원 조사 및 개발 기술 향상 및 극대화

등의 다양한 융복합적 해양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 시간해상도가 높은 정밀 침식/퇴적 주제도 작성 및 고해상도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내 연안개발에 따른 연안 환경 변화 규명한다.

○ 경제 산업적 측면

- 한반도 주변해역은 다양한 해양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자원

관련 연구 분야에서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석유, 천연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자원 탐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생산 활동이 수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 동해와

서해 연안의 지질형태구조 특성에 대한 이해는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생산에

기초 개념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 및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과 저감 방안을 수립하는 필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연안 지질형태구조 특성과 이의 시·공간적 변동성은 장기적인 연안

모래퇴적물의 공급, 이동 및 퇴적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국가적 현안 문제인 연안 침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연안침식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연안침식을 막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경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연안 지질형태구조 특성과 시·공간적 변동성 연구를 통한 해양환경 특성 및

변화양상의 이해는 향후 연안퇴적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물질순환, 해수

순환, 해양기인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저감하는 연구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의 중장기 경제 및 사회 정책

결정을 통한 국가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 국내 해양의 해저지질 조사 연구를 통하여 획득한 해양지질학적 이해는

국내 해저자원 뿐만 아니라 해외 해저자원 개발 시 신속한 투자결정과

조사비용 축소 등의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 토목에 필요한 해저 모래자원 분포에 대한 보다 정량적 자료 축적이

가능하여 무분별한 자원 채취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이에 들어가는

막대한 채취 및 환경보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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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통신전력 및 해저케이블 설치 등의 해저에 국가기간시설 설치 시

해저지반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비용 절감 가능하다.

- 정밀도가 높은 연안 주제도 작성을 통해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복원

방안 수립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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